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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농업인상 수상자, 농업인 4명·단체 2곳 선정

- 키위 수출·감귤 재배기술·친환경농업 등 6개 부문 공로 인정 - 

- 11일 조천체육관서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열고 시상 -

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

농업인 4명과 단체 2곳을 ‘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

상’ 수상자로 선정했다.

 ❍ 시상식은 11일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‘제31회 농업인의 날 

제주특별자치도 기념대회’에서 진행된다.

 ❍ 농업인상은 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단체의 

공적을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지난 9월 9일까지 농업 관련 기관·단체장으로

부터 추천받은 개인 15명과 단체 3곳을 대상으로 서류·현장

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다.

❏ 올해 수상 부문은 ▲일반작물 ▲감귤 ▲친환경농업 ▲축산 ▲

여성농업인 ▲유통가공 6개다.

 ❍ 일반작물 부문 수상자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국내에서 육

성한 키위 품종의 재배농가를 조직하고, 생산·유통 분업체

계를 구축해 공동브랜드를 육성했다. 지난해에는 스위트골드 

키위 수출농가 15곳을 발굴·육성하고, 150톤을 해외에 판매

해 수출액 61만 4,000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주 키위산업의 

경쟁력을 높였다.

 ❍ 감귤 부문 수상자 허철훈 씨는 감귤의 상처 발생을 줄이는 

노지 방풍망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. 소비자가 선



호하는 균일한 크기의 중소형 감귤 생산에 주력해 3.3㎡당 

생산량 37.5㎏, 조수입 20만 원을 달성하는 등 고품질 감귤 

재배기술 확산에 기여했다.

 ❍ 친환경농업 부문 수상자 김효준 씨는 무농약·유기농 재배를 

실천하고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했다. 친환

경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 기반을 넓히고, 농업인의 소득 안

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힘썼다.

 ❍ 축산 부문 수상자 강방철 씨는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과 새로

운 양봉기술 보급에 앞장섰다. 양봉시설 현대화와 과학적인 

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

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주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했다.

 ❍ 여성농업인 부문 수상자 원남정 씨는 딸기·애플수박·노지

감귤을 재배하며 생산·체험·직거래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

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였다. 여성농업인 단체 활

성화와 권익·복지 증진,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앞장섰다.

 ❍ 유통가공 부문 수상자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은 알로에 

고유 성분을 보존하는 비파괴 생산공정 기술을 개발해 특허

를 확보했다. 유기농산물·유기가공식품 인증도 취득해 안전

한 먹거리를 소비자에 공급했다.

❏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“제주 농축산업 발전에 헌신

한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

을 높여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